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마 르코는	하늘을	보았어요.	“난	집에	가야	해.		

해가	지려고	해.”

“하지만	우리의	요새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잖아!”	캘리가	

말했어요.

“미안!”	마르코는	서둘러	가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해!”

캘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르코의	친구가	되는	건	좋은	

점도	있었지만	힘든	점도	있었어요.	주로	한	가지가	힘들었는데,	

그건	바로	함께	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코와	캘리는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었지만	같은	반은	아니었어요.	쉬는	시간도	

달랐죠.	그리고	마르코와	캘리는	둘	다	자기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보냈어요.	마르코의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금요일	밤에	해가	질	

때부터	시작돼요.	캘리의	교회는	일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그중	한	

가지는	마르코가	욕을	하거나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것들을	보라고	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다니는	교회가	다르기는	했지만,	마르코네	가족과	캘리는	믿음	

캘리와 마르코는 서로 다른 교회에 다녀요.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요새와

케이시 트로스

(실화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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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여러	가지가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안식일을	서로	다른	날에	

지키더라도	그건	똑같았어요.

캘리는	나뭇가지	한	아름을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르코는	집에	갔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캘리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거의	놀지도	

못해요.”

“금요일에	같이	놀면	어떨까?	학교가	쉬는	날이니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캘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캘리는	마르코가	오면	

바로	요새	짓는	걸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이	가까워졌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한	가지	발표를	

하셨어요.	3학년	전체가	함께	영화를	볼	거라는	소식이었지요.

“좋았어!”	캘리가	말했어요.	캘리는	가방에	점심	도시락을	넣어	

두고	복도에	있는	널찍한	휴게실로	갔어요.

모든	학생이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자	선생님들은	불을	

끄셨어요.	영화가	시작했을	때	캘리는	신이	났어요.	그	영화는	

몇몇	소년들이	함께	요새를	만드는	내용이었거든요.	캘리와	

마르코가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캘리는	상상했어요.	만일 우리가 

요새 만들기를 끝낸다면!	그러나	곧	고개를	흔들고는	다시	영화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캘리는	이	영화에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캘리는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캘리의	어깨를	누군가가	

두드렸어요.	마르코였어요!	마르코는	

캘리와	이야기를	하려고	수많은	학생들	

사이를	뚫고	기어	왔어요.

마르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캘리,	난	

우리가	이	영화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대신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선생님들께	여쭤보아야	할	것	같아.”

캘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나도	이	영화	

별로야.”

자리에서	일어선	캘리와	마르코는	살금살금	걸으며	반	친구들을	

돌아서	선생님들이	계신	곳까지	갔어요.	마르코와	캘리는	각자의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캘리는	영화를	보는	대신	책을	읽어도	되는지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고,	선생님은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캘리가	책을	읽으러	교실로	갔을	때	똑같이	하고	있는	마르코도	

보였어요.	마르코는	손을	흔들며	빙그레	웃었어요.	캘리도	같이	

웃었어요.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건	요새를	완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었어요.	

글쓴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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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 「영원한 

일상」,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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